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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랑? 이름 참 기묘하다. 
'흰산 도로랑'의 작가는 '나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질문을 품고 동화를 썼다 한다. 도로랑. (도로아미타불?) 제목부터 뭐지 싶었다. 15세기 문헌에서 '도로'는 돌_에 접미사가 결합된 형태다. 흰산을 구하는데 꼭 필요했던 '하늘돌'을 구하러 가는 이의 이름으로 '도로'는 제격이다. 도로는 '향하던 쪽에서 되돌아서, 본래의 상태대로' 국어사전에 나와있다. 도로랑은 호령아와 노인을 만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되돌리고  흰산을 본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도로랑은 노인이랑, 호령아랑, 어둑서니랑... 어둠에서 빛을 향해 더듬더듬 나아간다. (이름 잘 지었다.)

*만남이 이끌어내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1. 백포수와 백호 “이제 내가 너와 네 부끄러움을 함께 거두리라.” (27~28p) 
2. 도로랑과 호령아 “널 도우려는 거야. 네가 날 도왔듯이 말이야.” (87p)   
-도로랑 :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를까? 목숨 소중한 것은 마찬가지겠지. 자식 소중한 것도 마찬가지겠지. (81p)
-호령아 : 사람이란 짐승은 이 손으로 활을 쏘고 총을 쏘아 산식구를 죽이고, 또 고쳐주는구나. 마음 아파도 하는구나. 이런 게 사람이구나. (91p)
-나는 어둠왕이 누군지, 하늘돌이 뭐지도 몰라. 그건 다 호령아.... 호령아 몫이....야. 도로라은 산을 내려가기로 억지다짐을 하였다. 
3. 노인과 도로랑  “흰산 일은 내 일이기도 하니 같이 가 주겠네” (137p)  
-도로랑 : 처음엔 그랬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책임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135p) (...) 이 무거움을 덜어 낼 길은 없을까. 
-노인 : 화롯가에 앉아 한숨 쉬는 것보다야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게 빠른 길이지. 흰산 일은 내 일이기도 하니 같이 가 주겠네 (137p) 
지난날이 부끄럽다면 반드시 흰산을 되살리게. 그러면 반은 갚는 셈이 될 게야. 흰산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네. 얼마나 많은 목숨들을 품고 있는지 자네는 모를걸세. 
도로랑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노인 말이 듣기 싫지는 않았다. (150p)

4. 도로랑과 어둑서니 (138p) 
*어둑시니:한국민담에 등장하는 요괴/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보이는 것. 

-“어둑서니야, 네 말 중에 그른 말 하나 없어. 하지만 더는 나를 꾀려 수고하지 마라. 운명이 따로 정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내가 내 운명을 만들었구나. 숱한 산식구들 죽게 만들었으니 죗값으로 목숨을 내놓는 게 당연한 일일 거야.” (173-174)

*질문 나누기 
-불쑥불쑥 나타나 들쑤시는 어둑서니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타인을 돌본 경험 혹은 타인이 나를 돌본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요. (218p) 
-타인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변화 (용기)가 궁금해요. (175p)
-닮고 싶었던 어린이의 모습을 들려주세요. (225p)
-나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살면 좋을까? 

*동화는 왜 필요할까? 
동화는 어린이와 어른의 삶을 동시에 보살핀다. 
용기있게 맞서는 어린이, 바람직한(믿음직한) 어른  
<도로랑과 노인> 













   
